
3 과  논쟁(논쟁)  3 과 2024 년 7 월 20 일 

일. 죄 사함에 관한 논쟁. 막 2:1-12. 

❖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막 2:1-2.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셨고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지 지켜봤습니다(막 2:3-4). 

❖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중풍병의 근원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중풍병환자는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영혼에 평화누렸습니다 (막 2:5). 

❖ 이를 지켜보던 종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막 2:8-11). 

❖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막 2:12; 마 9:8). 그 중풍병환자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편견에) 눈이 멀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논쟁. 막 2:13-22. 

❖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기는 커녕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며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막 2:18). 

❖ 예수님은 여기야 말로 구원할 죄인들을 찾기 가장 쉬운 곳이라고 하시며 그분을 향한 비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막 2:17 또 

그들에게 자기 감정을 잘 살펴보라고 충고하시고 사랑(긍휼을 베푸는)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마 9:12-13). 

❖ 바리새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기는 커녕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막 2:18). 

❖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 결혼식의 비유 (막 2:19-20).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고, 손님은 제자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금식해야 했습니다. 

—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  (막 2:21-22)).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죽은 전통에 담을 수 없었고, 반대로 사람들의 

전통은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삼. 안식일에 관한 논쟁. 막 2:23-3:6. 

❖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에서 곡식을 따서 손으로 겉 껍질을 비벼서 제거하고 먹은 행동은 모두 안식일에 금지된 항목들, 즉 추수; 껍질을 

벗김; 그리고 바람에 날려 알곡을 고름에 들어 있었습니다 (막 2:23-24; 마 12:1-2). 

—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막 2:25-26)고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 그 후 예수님은 39 가지 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 곧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막 3:1-3). 

—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막 3:4)고 되물으셨습니다). 

❖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막 2:27-28). 

❖ 어처구니 없게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의) 살인을 계획했습니다(막 3:6). 

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들: 

❖ 그는 누구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가? 막 3:22-30. 

—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던 마가는 잠시 멈추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았던 논쟁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장을 마칩니다. 마가는 두가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운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문장(샌드위치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1) 막 3:20-21.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찾아 옴. 

(2) 막 3:22-30. 바리세인들의 비난. 

(3) 막 3:31-35.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찾아 옴. 

—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에 대한 서기관(바리세인)들의 (거짓)비난입니다(막 3:22). 

—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막 3:23-27). 예수님은 강한 자(사탄)의 

집에 들어가 그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사탄의 것들을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 또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탄이 한 짓이라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셨습니다(막 3:28-30). 

❖ 예수님은 미쳤(정신병)는가? 막 3:20-21, 31-35. 

—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까(막 3:20-21)? 

— 마가는 짧게 논쟁점을 설명한 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막 3:31). 

—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 가족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막 3:32-33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을 오해 하기 쉽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보기위해 그분의 사역을 뒤로하거나, 그분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일하는 현장을 떠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 사람들과의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영적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막 3:35). 


